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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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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매개하고, 이러한 간접효과가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NS를 사용하는 성인진입기(만 18-25세)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고, 3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에게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사회불안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고, 간접효과 

역시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여성에게서는 사회불안의 매개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완화시

킬 수 있는 개입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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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시공간 제약 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 형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공간

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고, 특

히 대학생의 SNS 이용률(94.3%)은 고등학생

(87.1%), 중학생(79.8%)의 이용률을 훨씬 웃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8). 

또한, 20대 SNS 사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

은 1시간 18분으로 다른 세대를 앞선다(김윤

화, 2018).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발달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정체성 탐색이 여전히 

역동적으로 행해지는 시기이다(Schwartz, Côté, 

& Arnett, 2005).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 발달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Kerpelman & Pittman, 2001) 대학생들의 활발

한 SNS 사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SNS에 지나

치게 몰두하는 중독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SNS 중독은 최근 떠오른 문제로 명확한 개념

이나 진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Kuss 

& Griffiths, 2017). 이에 국내에서는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하게 몰두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고 일상에 지장이 있는 것을 일컫는 개

념으로 ‘SNS 중독경향성’이란 용어(정소영, 김

종남, 2014)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SNS 중독경향성은 우울, 불안 등 정서 문제

를 유발하고(Koc & Gulyagci, 2013), 자존감과 

삶의 만족을 떨어뜨려(Hawi & Samaha, 2016)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

혀지고 있다. 또 시력과 수면의 질을 낮추고 

피로, 두통 등의 여러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Masthi, Cadabam, & Sonakshi, 2015), 학업적 지

연 행동을 초래하고 학업 수행을 저해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Kirschner & Karpinski, 2010). 이

처럼 SNS 중독경향성은 대학생의 일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인진입기 발달과업의 달

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의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제를 

밝히고, 그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NS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프로필

을 설정하고 자신의 근황 및 정보 등을 공유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 

자기(ideal self)나 의무적 자기(ought self)에 맞춰 

자신을 전략적으로 제시한다(Siibak, 2009). 즉, 

SNS에서는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은폐가 자기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Rui & Stefanone, 2013) 

SNS는 특히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사

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일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닌 이들은 

자신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도적으

로 드러내려 하고 불완전한 부분은 언어․행

동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자기에서 완벽성을 추구한다(Hewitt et al., 

2003). 이동귀와 서해나(2010)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약한 대학생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 하지 않고 자기 실

수를 수용하며 내적인 성장에 더 의미를 부여

하는 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기에 과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SNS는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상적 자기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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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SNS에 과하게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과 일치하게,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SNS

에서 실수라는 원치 않는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완벽한 자기제시를 통해 사람들로부

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반복 학습함

에 따라 SNS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임숙영, 

임영진,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이 경험적으

로도 입증되었는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타인들에게 

내보이길 꺼리는 사람일수록 SNS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Casale, Fioravanti, Flett, & Hewitt, 

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SNS 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임숙영, 임영

진, 2017).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과정을 

사회불안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을 뜻하는데

(Morrison & Heimberg, 2013), 사람들과 이야기

하거나 어울리는 등의 교류 상황에서 겪는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타인 앞에서 특정 수행

을 하거나 평가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불

안으로 크게 구분된다(Bögels et al., 2010). 사회

불안을 변인으로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행불안을 모두 측정하거나(예, 

박지혜, 이주영, 2018; 백수현, 이영순, 2013; 

Mackinnon, Battista, Sherry, & Stewart, 2014),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예, 김다정, 오경자, 2017; 김형수, 2014; 

황희은, 김향숙, 2015, Lee, 2015). 본 연구에서

는 타인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불

가피하고 보편적이므로, 평가 장면과 관련된 

수행불안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한

정하여 사회불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불안의 기제를 설명하는 자기제시 모형

(self-presentation model)에 의하면, 자신이 원하

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려는 욕구가 높지만, 

그 욕구를 자신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내적인 

신념이 낮을 때 사회불안을 경험한다(Leary & 

Kowalski, 199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동시에 자신에게 회의적이고 

완벽한 자기를 제시하려는 의도적 행동 때

문에 타인에게서 거부감을 자아낼 수 있어

(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완벽한 자기제시 욕구는 좌절되기 쉽다. 

즉, 자기제시 모형에 따르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

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욕구가 강한 이들은 타인의 평가

와 시선에 민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

해 노력하므로(Hewitt et al., 2003) 사회불안에 

취약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들은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불안의 수

준이 높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다정, 

오경자, 2017; 박지혜, 이주영, 2018; 백수현, 

이영순, 2013; Mackinnon et al., 2014).

한편,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사회적 

보상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에 의하

면,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온라인의 상

호작용에 더 의존할 수 있는데, 사회불안으로 

인한 현실의 불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월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Valkenburg & Peter, 2007). 즉, 실

제 상호작용에서 수반되는 눈 마주침, 타인의 

반응 등의 불안을 유발하는 시청각적 자극

들이 온라인에선 극히 제한되므로(McKenna, 

Green, & Gleason, 2002) 사회불안이 높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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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안이 극복되는 온라인의 대인관계를 선

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Bodroža와 Jovanović(2016)은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 보상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타인과의 교류, 파트

너 탐색, 자기표현 등의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보상적 사용 동기

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의 수준도 높았다. 

대학생 대상 연구(김형수, 2014; Atroszko et al., 

2018; Lee, 2015)에서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

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중학

생 대상 연구(황희은, 김향숙, 2015)에서도 같

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사람들

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느끼기 쉽

고, 사회불안을 느낄수록 SNS에 몰두하는 정

도가 높음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느끼더라

도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는 욕구 자체가 낮

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에 덜 몰입될 수 

있다.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사회

적 상황에 대한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하고, 

사회불안을 느낄 때 지각된 사회적 지위가 높

고 호기심이 강할수록 새로운 상호작용에 접

근 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Kashdan, Elhai, & 

Breen,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불안에

서 비롯되는 대인관계 행동의 패턴이 개인적 

성향이나 인지와 같은 내적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사회불안이 

SNS 중독을 예측하지 못한 일부 연구(곽지현, 

홍혜영, 2018; 조규영, 김윤희, 2014)를 고려할 

때,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가 다

른 변인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려는 개인의 보편적인 욕

구를 일컬어 대인관계 지향성이라 하는데, 대

인관계 지향성은 소속감을 느끼려는 포함욕구, 

타인과 서로 영향을 주며 안정감을 느끼려는 

통제욕구,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애정욕구

를 포함한다(Schutz, 1992). 대학생의 대인관계 

지향성을 탐색한 연구(Yoo, Park, & Jun, 2014)

에서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대인관계에 대

해 부적응적인 도식을 지닌 사람일수록 대인

관계 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초기에 습득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성인

진입기까지 이어져 개인의 대인관계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역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상

호작용에 대한 선호가 더 높고 대인관계 자체

를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Swap & 

Rubin, 1983).

대인관계 지향성의 영향력은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탐색되어 왔으며, 새로운 차원의 네

트워크인 SNS 도입과 함께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SNS에 몰입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이정화, 김호영, 강정석, 2017; 

황희은, 김향숙, 2015; Kim & Park, 2015). 한

편, 대인관계 지향성은 외로움과 SNS 중독경

향성 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는데(이정화 

등, 2017),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

하는 관계 역시 타인을 선호하고 관계를 지향

하는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Lee-Won, Herzog와 Park(2015)의 

연구에서 사회불안과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대인관계 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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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소속감과 유대를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

려는 경향성)가 조절한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

을 뒷받침한다.

정리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

할수록 사회불안이 높고 사회불안을 느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

는데, 사회불안을 느끼더라도 기본적으로 대

인관계 지향성이 강하지 않다면 사회적 보상

가설과는 다르게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대인관계 지향

성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변인에서의 성차는 비일관적인데,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경우 성차

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고,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의 성차가 없었던 연구(박지혜, 이주영, 

2018)와 하위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적)만 여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하정희, 2011)

가 공존한다. 사회불안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

용 상황에서 여성이 불안을 더 경험한다는 연

구결과(Caballo, Salazar, Irurtia, Arias, & Hofmann, 

2014; Kupper & Denollet, 2012)와 성차가 유

의하지 않다는 결과(이영아, 이인혜, 2016; 

Olivares, García-López, & Hidalgo, 2001)가 공존

하는데, 성차가 유의한 이유로 남성이 성 역

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과소

보고할 가능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Asher, 

Asnaani, & Aderka, 2017). 또한, 여성이 SNS 중

독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나

(김선미, 서경현, 2015; Chae, Kim, & Kim, 

2018; Thompson & Lougheed, 2012), 일부 연구

에선 남성의 SNS 중독수준이 더 높았고(Raacke 

& Bonds-Raacke, 2008), SNS 중독경향성의 수준

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Salem, Almenaye, & Andreassen, 2016).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불안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는 사

실이다. Salvati와 Trentini(2015)가 남녀별로 고

등학생의 페이스북 중독 기제를 탐색한 결과, 

남성에게선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을 유

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유의한 예

측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여

성은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포함한 온라인

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Fogel & Nehmad, 

2009), 남성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기존의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점

(Makashvili, Ujmajuridze, Amirejibi, Kotetishvili, & 

Barbakadze, 2013)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

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녀 각각에서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대

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각 집단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남녀 각 집단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사회불

안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남녀 각 집단에서 대인관계 지

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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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SNS를 사용하고, 성인진입기(만 18-25세)에 

해당하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

생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4일부터 7일간 온

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357명이 설문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SNS를 사용하지 않는 6명, 

나이 기준에 맞지 않는 5명, SNS 사용의 주목

적을 타인관찰, 눈요기 등이라 응답하고 SNS

에서 자신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는 5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41명(남: 151, 여: 190)의 자료를 분석하였으

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7세(SD=2.02)였

고, 주로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41.8%)과 

페이스북(35.3%)이었으며, SNS 사용 기간은 2

년 이상(73.3%)이 대부분이었다.

측정도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Hewitt 등(2003)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

도(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PSPS)를 

하정희(2011)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

고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척도(PSPS-K)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

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8문항), 불완전함 은

폐노력-행동적(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

적(6문항)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

은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한다(예, ‘나는 언제

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내가 잘 할 수 없

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하는 것처럼 행

동한다.’ 등). 총점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다정과 오

경자(2017)의 대학생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9였다.

사회불안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김향숙

(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예, ‘다른 사람

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이상하게 보

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등)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안이 

강함을 가리킨다. 김다정과 오경자(2017)의 연

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

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SNS 중독경향성

Andreassen, Torsheim, Brunborg와 Pallesen 

(2012)의 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BFAS)과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성인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 등을 기반으로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개발 및 타당화한 대

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이며(예,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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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하며 보낸다.’, ‘SNS를 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짜증이 난다.’ 등), 조절실패 및 일상

생활장애(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 정

서의 회피(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5문

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SNS 중

독경향성이 높음을 뜻한다. 정소영과 김종남

(2014)의 대학생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대인관계 지향성

Schutz(1958)의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Behavior(FIRO-B)를 염동수

(2003)가 유사문항을 줄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18문항으로(예, ‘나는 친구들의 일

상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아는 

사람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 등) 포함욕구(6문

항), 통제욕구(6문항), 애정욕구(6문항)의 세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상

에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대

한 욕구가 강함을 의미한다. 이정화 등(2017)

의 대학생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였

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에서도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

하고자 남녀를 분리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SNS 중

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Hayes, 2013)를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과 Johnson- 

Neyman의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검정

주요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표 1 참조), 완벽주

의적 자시제시(t=-2.07 p<.05, d=.22), 사회불안

(t=-2.92 p<.01, d=.32), SNS 중독경향성(t=-3.08 

p<.01, d=.34)의 수준이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차는 Cohen(1992)

의 기준에 따를 때, 다소 작은 효과크기를 지

녔다. 대인관계 지향성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변인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남녀별로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표 2 참조), 남녀 모두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는 사회불안(남: r=.46, 여: r= 

.51, p<.001), SNS 중독경향성(남: r=.23, 여: r= 

.2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지향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남녀 모두 대인관계 지향성은 사회불안

과 유의한 부적 상관(남: r=-.25, p<.01, 여: r= 

-.36, p<.001),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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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나타냈다(남: r=.28, 여: r=.20, p<.01). 

한편, 남성의 경우,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

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r=.26, 

p<.01), 여성의 경우,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

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에 조절변인이 작용하지 않음이 전제될 때 성

립되므로(Muller, Judd, & Yzerbyt, 2005),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

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가 발생하

는지 알아보고자 PROCESS의 model 1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표 5 참조), 남녀 모두에게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남: B=.208, t=2.895, 

p<.01, 여: B=.188, t=3.656, p<.001)의 단순효

과는 유의한 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

인관계 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이어서 Preacher와 Hayes(2004)의 제안에 따

라 조절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매개효과를 

변인

M(SD)

t남

(n=151)

여

(n=19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83.66(14.19) 87.36(18.70) -2.07*

사회불안 50.46(13.09) 54.98(15.50) -2.92**

SNS 중독경향성 42.81(13.22) 47.34(13.67) -3.08**

대인관계 지향성 61.61(10.33) 61.02(11.29) .50

*p<.05, **p<.01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

1 2 3 4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51***  .24** -.06

2. 사회불안   .46*** - .13  -.36***

3. SNS 중독경향성  .23**  .26** -  .20**

4. 대인관계 지향성 .04 -.25**  .28** -

주. 대각선 아래는 남성, 위는 여성 집단임.
**p<.01,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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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PROCESS의 model 4를 통해 분석

하였으며,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

성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변인

인 사회불안에 주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B=.420, t=6.251, p<.001), 사회불안이 종속변

인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199, t=2.229, p<.05). 한편, 사

회불안이 통제된 상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불안은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418, t=8.018, 

p<.001), 사회불안이 통제된 상태에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는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B=.165, t=2.749, p<.01),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가 통제됐을 때,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

여성에게서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녀 모두에서 부트스

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분

포의 정규성 가정 없이 가상의 무선 표본을 

대규모로 추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무선

오차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정선호, 서동기, 2016), 부트스트래핑 검정에

서 신뢰구간의 하한값(LL)과 상한값(UL) 사이

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Preacher & Hayes, 2004). 표 4에서 나타

났듯이 남성에게서 산출된 신뢰구간(.008 ∼

.173)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사회불안의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

우엔 산출된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매

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Effect Boot SE
95% CI

LL UL

남(n=151) .084 .042  .008 .173

여(n=190) .007 .028 -.050 .063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

표 4.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총효과와 직접효과 B SE t

남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총효과 .213 .074  2.87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420 .067   6.251***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199 .089  2.22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130 .082 1.573

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총효과 .172 .052  3.32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418 .052   8.018***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017 .073  .23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165 .060  2.749**

*p<.05, **p<.01, ***p<.001

표 3.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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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변화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14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표 5 참조), 사회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가 남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B=.018, t=2.734, p<.01). 이에 사회불안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하고

자 Aiken과 West(1991)의 제안대로 대인관계 

지향성의 ±1SD 값에서 사회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였고,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은 평균중심화하여 사용

하였다. 또 Frazier, Tix와 Barron(2004)이 상호작

용효과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권고한대로 비

표준화계수(B)를 비교하였다. 단순 기울기 분

석 결과(그림 2 참조),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

을 때(+1SD)의 회귀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

나(B=.492, t=4.630, p<.001), 낮을 때(-1SD)의 

회귀선은 유의하지 않았다(B=.118, t=1.034).

다음으로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의해 

매개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조절

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지수

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

준거변인:

SNS 중독경향성

준거변인:

사회불안

준거변인:

SNS 중독경향성

B t B t B t

남

예측변인(X: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208 2.895** .420  6.251*** .076  .990

조절변인(Mo: 대인관계 지향성) .340  3.448*** .427   4.372***

상호작용항(XMo) .006 .860

매개변인(Me: 사회불안) .305   3.534***

상호작용항(MeMo) .018  2.734**

R2=.129, 

F(3,147)=7.281***

R2=.208, 

F(1,149)=39.072***

R2=.237, 

F(4,146)=11.339***

여

예측변인(X: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88  3.656*** .418  8.018*** .145 2.393*

조절변인(Mo: 대인관계 지향성) .235 2.682** .302  3.312**

상호작용항(XMo) .003 .826

매개변인(Me: 사회불안) .113 1.484

상호작용항(MeMo) .004  .733

R2=.103, 

F(3,186)=7.139***

R2=.255, 

F(1,188)=64.289***

R2=.113, 

F(4,185)=5.912***

*p<.05, **p<.01, ***p<.001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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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공식검정으로 개별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판단한다(Hayes, 2015). 따라서 남녀 모두에

서 조절된 매개지수를 부트스트래핑으로 살펴

본 결과(표 6 참조), 남성의 경우에만 산출된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집단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Johnson-Neyman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조절변인 값의 연속선

상 중 어느 값에서부터 간접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를 판가름해준다(Hayes & Matthes, 

2009).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인관계 지향

성(평균중심화 값)이 –6.14보다 낮은 영역(남

성의 28.48%)에서는 사회불안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지향

성 값이 –6.14보다 높은 영역(남성의 71.52%)

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을 통

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의 심

리적 기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사회불안

이 매개하고 이러한 간접효과가 대인관계 지

그림 2. 남성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사회불안

과 대인관계 지향성의 상호작용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CI

LL UL

남(n=151) .008 .003  .003 .013

여(n=190) .002 .002 -.002 .006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

표 6. 조절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대인관계

지향성
B SE t

-31.61 -.268 .232  -1.153

-23.51 -.121 .183  -.660

-15.41  .026 .138  .187

 -7.31  .173 .102  1.693

 -6.14  .194 .098  1.976

 -4.61  .222 .094  2.367*

 -1.91  .270 .088  3.069**

 .79  .319 .086  3.709***

 6.19  .417 .093  4.490***

 11.59  .515 .111  4.623***

 16.99  .613 .137  4.476***

 22.39  .711 .166  4.274***

*p<.05, **p<.01, ***p<.001

표 7. 남성의 대인관계 지향성에 따른 조건부 간접

효과의 Johnson-Neyman 유의영역(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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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에 의해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

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석은 

각 변인에서의 성차 가능성 및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간 관계에서 성차를 확인한 

선행연구(Salvati & Trentini, 2015)를 고려하여 

성별을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변인에서의 성차 검증 결과, 여성의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의 

수준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성향과 관련한 연구들은 성차

를 논하지 않았고, 박지혜와 이주영(2018)의 

연구에선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

이 남성보다 자신의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며

(Rui & Stefanone, 2013), 긍정적인 자기제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Malat, Van Ryn, & 

Purcell, 2006)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는 여성이 더 

강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불안이 남성보다 더 높

았던 결과는 기존 연구(Caballo et al., 2014; 

Kupper & Denollet, 2012)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이는 자기해석(self-construal) 관점으로 설명 가

능하다. 자신을 주위와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므로(Cross & 

Madson, 1997) 타인의 거부나 부정적인 평가 

등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해 남성보다 사회불

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Asher et al., 

2017).

여성의 SNS 중독경향성이 더 강한 것은 

SNS 중독에서 성차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와 

일치한다(김선미, 서경현, 2015; Chae et al., 

2018; Thompson & Lougheed, 2012). SNS는 소통

을 기반으로 여러 정보를 나누는 곳으로 여성

은 남성보다 상호협력을 지향하고 사회적 행

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어 SNS를 사용하면서 

중독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Andreassen et 

al., 2016). 또 여성은 관계 맥락에서 자신을 

이해하기에 유대감을 중히 여기는데(Cross & 

Madson, 1997), SNS에서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타인과의 연결이 수월하여 유대감을 얻기 쉬

워(Schroeder, 2010) 여성이 SNS에 더 몰입될 수 

있다.

한편, 남녀별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성별에 따라 완연히 다른 결과를 보

였다. 먼저 선행연구(임숙영, 임영진, 2017; 

Casale et al., 2015)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중독경향성을 정적

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SNS 중독경향성을 

높이는 성격적 변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자신이 목

적한 인상을 SNS에서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따라 의도했던 대로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음을 학습함에 따라 SNS가 그들의 욕구

가 효과적으로 충족되는 공간이라 인식한 결

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연구(박지혜, 이주영, 2018; 백

수현, 이영순, 2013; Mackinnon et al., 2014)처

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이르

는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데, 

실제로 그들의 욕구가 기대만큼 충족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자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당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Hewitt et 

al., 2003). 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

한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완벽한 자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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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방해되는 정서를 제한하는데, 이때 야기

된 내적 긴장감이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여 사회불안이 유발된다(백수현, 이

영순, 2013).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은 사회불안을 높이는 취약한 특성으로 여

겨진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 사회불안은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사회불안을 함께 고려할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중독경향성을 더 

이상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남자 대학생의 SNS 중

독경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보상가설(Valkenburg & Peter, 2007)이 제시하였

듯 SNS와 같은 온라인에서는 현실에서보다 사

회불안을 높이는 단서들이 줄어들고 불안 통

제감이 크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불안을 경험

하는 사람들이 SNS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완벽해 보이길 원하는 남자 대학생이 

현실의 관계 속에서 불안을 느낌에 따라 자신

이 원하는 인상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통제

감이 높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위험이 현저

히 낮은 SNS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사회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

경향성 간에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사회불안의 유의한 영

향력이 여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Salvati

와 Trentini(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성이 사회불안도 더 높고, SNS 중독경향

성도 더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여성의 사회불

안이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성에게서만 사회적 보

상가설이 입증된 이유는 사회불안에서 비롯된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보상하기 위해 SNS로 옮

겨가고자 할 때 남녀가 보이는 태도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SNS에 접근할 때, 여

성은 남성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닐 수 있

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사회불안의 영향

력이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사회적 상황

에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상호작용에 대해 

접근-회피 갈등을 겪으며, SNS와 같은 새로운 

상호작용으로의 접근은 호기심에 의해 좌우된

다(Kashdan et al., 2008).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도, 

즉 여러 활동을 탐색하고 단조로움을 벗어나

려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며(Kashdan 

& Hofmann, 2008), 이는 여성의 경우 사회불안 

시 SNS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불특정 다수와의 접

촉이 만연한 온라인을 더 위험하게 지각하며

(Fogel & Nehmad, 2009),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

은 여성이 더 낮다(Pompili et al., 2007). 이로 

짐작하건대, 여성은 익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대상에 접근하려 할 때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불안을 

느낀다고 해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위험하다

고 여겨지는 SNS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페이스북 이용 동기에서 성차를 살펴

본 연구(Makashvili et al., 2013)에서 여성은 기

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페이스

북을 하는 반면, 남성은 새로운 타인과 접촉

하고 대인관계를 만들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본적으

로 여성과 달리 남성은 SNS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선호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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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느끼는 남성은 SNS를 

불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보상할 수 있는 수

단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반

해 여성은 사회불안을 보상하고자 위험성이 

다분한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으

려는 동기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기제가 

남녀 간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에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사회불안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

경향성 간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므로 사회불안

을 감소시킴으로써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욕구, 즉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강박적인 사고와 행

동을 줄여 사회불안이 유발되지 않게 할 필요

가 있다. 이에 타인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신

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온화한 자세를 취하게

끔 하는 자기자비, 무조건적 자기수용, 마음챙

김 등의 수용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Barnard & Curry, 2011). 또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 성향이 강한 사람은 완벽한 인상을 제

시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사회

적 상황이 두렵게 지각되어 사회불안을 경험

할 수 있기에(Hewitt et al., 2008) 역기능적 사

고를 재구조화하는 인지행동치료 또한 개입전

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 자체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할 수 있는데, 체계적 둔

감화 원리에 따라 불안을 줄여나가는 점진

적 노출법이 그 예다(Rodebaugh, Holaway, & 

Heimberg, 2004). 더불어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불안 통

제감을 높여줌으로써(Spence, 2003) 사회불안을 

감소시켜 SNS 중독경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완벽하게 자신을 제시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SNS 중독경향성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기에 SNS 중독경향성 감소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어떠한 욕구로 SNS에 몰입

하는지 인식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으며, 

수용 중심적 접근법(Barnard & Curry, 2011)을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완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남성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대인관계 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

으며, 예상대로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향성의 

경로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만 사회불안과 SNS 중

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 가

능할 것이다. Lim, Rodebaugh, Zyphur와 Gleeson 

(2016)의 종단연구에서 상호작용 불안이 외로

움을 예측하는 동시에 외로움이 상호작용 불

안을 예측하였는데, 이처럼 외로움과 사회불

안이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도 외로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낄 때 취하는 대

처방식에서 남녀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성 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외로

움을 주위에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Borys 

& Perlman, 1985). 이와 달리 여성은 친밀한 지

인과 함께 지내면서 감정을 나누고, 가까운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등 적극적

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Cecen, 2008; Knox, Vail-Smith, & Zusman, 2007), 

이러한 특성을 덜 보이는 남성들은 외로움에

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고, 대인관계에 대한 

보상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처럼 주위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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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지 않거나 현실 속에서는 외로움을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부재한 경우에 

대인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는 또 다른 사회적 

공간인 SNS에 대한 의존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의 SNS 중독경향성 발생 경로가 

대인관계 지향성 값이 -6.14를 초과하는 경우

(상위 71.52%)에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려는 욕구가 높지만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 성향에서 비롯된 높은 사회불안을 현

실의 관계 속에서는 보상하기 어려운 이들의 

특성상, 새로운 대안으로 사이버 공간인 SNS

에 더 많이 탐닉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NS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공간에

서 이루어진 관계는 피상적이며, 깊지 않기에 

SNS에 몰입할수록 오히려 현실 사회에서 고립

될 수 있어(Baek, Bae, & Jang, 2013) 사회불안

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

닌 남자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인관계적 욕구 수준을 확

인하고, 그 욕구를 온․오프라인 간 균형을 

맞춰 건설적으로 충족하게 하는 상담개입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동아리 활동, 스터

디 모임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활히 이어나

가도록 조력한다면 대인관계적 욕구가 해소됨

에 따라 SNS에 대한 지나친 몰두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

저 사회적 보상가설(Valkenburg & Peter, 2007)

은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현실의 원활치 

못한 상호작용을 보상받고자 온라인의 대인관

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처럼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사회불안의 영향

력을 확인하는 것에만 안주하였으나, 본 연구

는 사회불안을 느낄 때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 

또는 회피 여부를 고민한다는 점(Kashdan et 

al., 2008)에 착안하여 사회불안이 항상 SNS 중

독을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느끼더라도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 욕구 자체가 낮다면 소통의 공간인 

SNS에 몰입되는 정도가 낮을 수 있음을 밝혔

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사

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

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보상가설의 

수정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SNS 중독 연구는 내현적 자기

애, 외로움, 우울 등과의 관계 탐색에 치우쳐 

있었으나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에 주목함으로써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상적 자기를 손쉽게 실현시

킬 수 있는 SNS 특성상 타인에게 완벽히 보이

길 원하는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이를 확인하여 선

행연구를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발생 경로가 남녀에 따라 서

로 다름을 확인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보

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자기 보고식 설문

지만으로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자료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 3자 평정 방법,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검

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의 수준은 다른 연구(이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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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소영, 김종남, 2014)와 유사하게 나타

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4점 

척도 기준 남=1.78, 여=1.97에 해당). 그러므

로 본 연구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것을 권하며, 

후속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이 현저히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모

형을 검증해볼 것을 제언한다. 발달적 관점에

서 청소년 시기는 사회적 자기에 주목하는 공

적 자의식이 증가하고(Bowker & Rubin, 2009), 

또래 수용과 상호작용이 개인의 안녕감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곽금주, 2000; 

문은영, 윤진, 1994). 따라서 청소년에게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사회불안, 대인관

계 지향성이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확인해봄으로써 

SNS 중독경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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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Anxiety

on SNS Addiction Proneness according to Gende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Orientation

Seung-hye Park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addiction 

proneness through social anxiety. A total of 341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8 to 25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via online survey.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as found only among men. Additionally, 

interpersonal orientation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only in a group of men. For women, neither 

mediation effect nor moderated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SNS addiction proneness a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proneness, interpersonal orientation, gender 

difference


